
32014년 2월 19일 수요일 10판완벽주의 김연아만족할 때까지 점프 또 점프…김연아 ‘연습도 실전처럼’

‘피겨 여왕’ 김연아(24·올댓스포츠)의 마지
막이자 생애 2번째 올림픽 준비는 완벽했다. 김
연아는 2014소치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
자 싱글 경기 출전을 앞두고 18일(한국시간) 오
전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공식훈련
을 했다. 이미 16일과 17일 스케이팅 팰리스 옆
에 위치한 트레이닝센터에서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을 연습하며 클린 연기를 펼쳤기
때문에 이날은 본 경기가 펼쳐지는 메인링크에
서 그동안 준비한 것을 점검하는 수준으로 훈
련했다. 김연아는 이날 오후에도 훈련하며 출
전 채비에 만전을 기했다.

뀫타고난 재능? 부단한 노력으로 빚어진 최강자
김연아는 소치올림픽을 앞두고 태릉선수촌

에서 하루 7시간씩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했다.
휴일도 없었다. “올림픽 2연패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해왔지만, 선수로서 마지막 무
대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혹독하게
담금질했다. 스스로 “한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말할 정도였다.

소치에 입성한 뒤에도 김연아의 스케이팅은
멈추지 않았다. 12일 장시간의 비행 끝에 밤
12시에 도착했음에도 다음날인 13일 훈련장에

나타나 몸을 풀었다. 마음먹고 뛴 점프는 실패
를 한 적이 없지만, 불안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
면 만족할 때까지 7번이고 8번이고 뛰면서 작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도 현지시간으로 오전 8시20분 훈련에
들어갔고, 본 경기 쇼트 순번대로 음악이 나온
까닭에 점프를 제외한 채 프로그램을 소화했지
만, 스케이트날로 링크를 계속 지치며 상태를
체크하는 모습이었다. 몸이 풀린 뒤에는 실전
에서 뛸 점프를 계속 시험했다. 고난이도 점프
를 척척 소화해내자 훈련임에도 여기저기서 박
수가 터져 나왔다. 스핀과 스텝시퀀스는 표정
연기까지 실전과 다름없었다.

뀫디테일에 강한 ‘피겨 여왕’…컨디션 관리도 세심
김연아는 정해진 훈련이 끝나고 다른 선수들

이 모두 떠날 때까지 스케이팅 팰리스에 머물
러 있었다. 경기 후 하는 인사 연습까지 마치고
서야 유유히 빠져나갔다. 재능을 타고 났지만,
부단한 노력으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 김연아의 연기를 본 외신
기자들은 “점프가 높고 비거리가 엄청나다. 또
정확하다”며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고 감탄사를 토해냈다.

이뿐 아니다. 김연아는 경기 외적으로도 관
리를 하고 있다. 컨디션을 위해 한국에서 재료
를 공수해 한식을 매일 먹고 있다. 이번 올림픽
을 앞두고 오히려 체중이 빠져 잘 먹으며 컨디
션을 관리하고 있다. 안팎으로 단단히 고삐를
조여 맨 ‘피겨 여왕’의 준비는 끝났다.
소치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피겨 여왕, 준비부터 다르다

높이·비거리 압권…표정연기도 실전 방불
경기 후 인사하는 연습까지 ‘디테일의 여왕’
한국서 재료 공수…한식으로 컨디션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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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에 출전하는 피겨스케이팅선수들에
게는 속설처럼 내려오는 징크스가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프리스케이팅에서
푸른색 의상을 입은 선수가 금메달을 딴다’
이다.

김연아(24·올댓스포츠) 역시 2010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짙은 파란색 프리 의상을 입
고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러나 자
신의 마지막 올림픽인 2014소치동계올림픽
에선 과감하게 이 징크스를 벗어나기로 했
다. 그녀는 이번 올림픽 시즌 프리 의상을 금
메달리스트가 입는다는 푸른색 계열이 아닌
검은색으로 결정했다. 이번만큼은 하늘로 떠
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프로그램 ‘아디오스
노니노’의 내용에 맞춰 ‘추모’의 의미가 있는
검은색을 선택했다.

물론 2연패에 도전하는 김연아에게는 또
다른 의미도 있다.

앞서 올림픽 2연패에 성공했던 소냐 헤니
(노르웨이·1928∼1936년 3연패)와 카타리나
비트(동독·1984∼1988년)는 2연패 당시 프
리에서 파란 의상을 입지 않았다. 헤니는 옅
은 회색, 비트는 붉은색 옷을 각각 입고 2연패

에 성공했다. 김연아도 더 이상 징크스에 연
연하지 않아도 되는 경지에 올라선 선수다.
푸른 의상이 상징하는 올림픽 금메달에 집착
하는 대신, 현역 생활의 마지막 프로그램에
걸맞은 의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더 부각시
키겠다는 자신감이다.

반면 아직 올림픽 금메달이 없는 아사다
마오(24·일본)는 다른 선택을 했다. 아사다
는 밴쿠버대회 당시 주변의 권유를 뿌리치
고 붉은색 계열의 프리 의상을 입었다. 결
과는 은메달. 그래서인지 이번 올림픽에선
자존심을 버리고 푸른색 프리 의상을 골랐
다. 아사다 역시 은퇴가 가까워진 만큼, 꼭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다는 의지가
읽힌다.

그런가 하면 김연아와 함께 금메달 후보로
거론되는 율리아 리프니츠카야(16·러시아)
는 반대로 쇼트프로그램에선 파란색 옷을 입
고, 프리에선 빨간색 의상을 입고 등장한다.
프리 음악에 사용하는 영화 ‘쉰들러 리스트’
에서 홀로코스트 피해자로 나온 어린 소녀가
입었던 빨간 코트를 상징하는 색을 선택한 것
이다. 이는 리프니츠카야의 아이디어로 알려
져 더욱 화제를 모았다. 본 경기를 앞두고 ‘장
외 의상전쟁’이 불꽃을 튀기고 있다.

소치 ｜ 홍재현 기자

금메달은푸른색?피겨선수들의 ‘장외의상전쟁’

‘프리서 푸른색 의상 입으면 금메달’ 속설
김연아,연연치않고 ‘메시지부각’검은색
아사다는 푸른색·리프니츠카야는 빨간색

◀ 아사다 마오

▶ 율리아 리프니츠카야


